
우주개발과 로켓 발사장

1. 발사장의 의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유통로(net w ork )를 보유한 기업이나 국가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길에 다니는 자동차나 정보분야는 경쟁이 격심하지만 그 하부구조인 유통로는 초기 진

입자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 분야를 걷고 있는 기업이

일본의 소프트뱅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개발에서의 통로는 발사장이 된다. 자동차

가 있으면 도로가 있어야 하고, 항공기가 있으면 공항이 필요하듯 로켓이 있으면 발사

장이 필요하다. 세계에는 10여 군데의 고정발사장과 이동발사장이 있다. 고정발사장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취하고 있고 이동발사장은 민간기업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발사장을 자국에 보유하지 않고 타국에 두는 국가로 대표적

인 나라가 프랑스이고, 일본도 최근 남태평양의 적도 근방의 크리스마스섬의 토지를 장

기 임대하여 발사장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발사장의 위치도 적도근방에 있는 것과 바

닷가가 아닌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등 그 나라의 여건에 따라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0년대부터 몇 곳의 주 정부 차원에서 발사장을 건설하려는 계획들을 구상

한바 있다. 이는 우주 공간의 상업적 활용이 저궤도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등이 부각되

어 발사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궤도의 수요 증가가 이동발사장 즉 항

공기와 선박에서의 발사 기회를 창출하여 현재 비즈니스가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고정식발사장의 경우 상업적 목적보다는 국가적 니즈인 국방, 우주탐사, 우주관측, 과학

실험을 위한 위성발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사 수요의 증대로 발사장

을 『정부소유 정부운영』에서 『정부소유 위탁운영』하는 체제로의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이제 발사장도 상업적 목적의 니즈의 증대로 비즈니스로서의 활용이 강조되

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 분야에서의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발사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주는가? 먼저 현재 개발이 추진 중

에 있는 KSR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주게 되어 독자적인 우주개발프로그

램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둘째, 기 개발한 KSR - 1의 주기적인 발사를 할 수 있는 장소

가 마련됨으로서 한반도 상공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가능해지고, 로켓 제작의 수요 증

가로 기업의 핵심인력 유지와 엔지니어들의 학습효과 증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습득된

기술이 타 분야로 확산되어 국가적 니즈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발사장의 건설

은 국내에 Space com plex를 형성하게 되고, 과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견학과 체

류를 통해 다양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넷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도로와 함께 발사장은 미래로의 길이다.



2. 발사장의 종류와 현황

가. 고정식 발사장

세계의 주요 발사장은 <그림 1> 과 같이 10여 개 있다. < 그림 1> 과 같이 발사장들

이 선정된 이유와 이들 발사장의 장점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인공위성을 어느 궤도

로 올릴 것인가가 첫 번째 조건이다. 고도 200 ∼ 500Km전후의 저궤도, 35,800Km의 정

지궤도는 정동쪽으로 로켓을 발사하여 지구의 자전속도를 활용하도록 동쪽 방향으로 로

켓을 발사하는 곳이 선정된다. 또 하나 북극과 남극의 상공을 통과하는 극궤도는 발사

장에서 북쪽 또는 남쪽으로 발사하게 되어 지구 자전속도는 거의 이용할 수 없게된다.

자전속도는 적도 상공이 가장 빨라 1초에 460m정도이다. 위도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그

값은 적어져 극의 상공에서는 0이 된다.

둘째로 로켓은 지상에서 정비될 때나 발사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체이다. 그래

서 발사장 주위에는 안전을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경계구역 안으로는 일반인이 들

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발사 시에 로켓이 폭발하더라도 일반인이나 가옥 등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로켓이 일단 발사되면 전지구적 범위로 비행을

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비행경로는 사람이 살고있지 않는 육지, 해상의 석유비축기지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궤도를 선정하고, 로켓에 이상이 생겨 궤도를 벗어나면 위험을 감지한 때 파괴시켜 미

연에 사고를 방지한다. 따라서 발사장의 주위가 넓어야 하고, 발사 방향으로 섬이나 육

지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대양은 로켓발사에 있

어 매우 좋은 위치이다. 하지만 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광

< 그림 1> 세계의 발사장 위치



활한 땅을 보유한 국가는 내륙에 로켓기지를 갖고 있다. 이는 우주 로켓기지로서보다도

외부에서의 공격이 어려운 군사용 로켓기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로켓 발사 시의 커다란 적은 기상 상황이다. 발사 준비 시에 로켓 본체에 기술상의 문

제가 없으면 바로 발사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는 바람, 비, 안개, 번개, 지진, 저온,

고온, 높은 습도, 쓰레기 등 많은 장애가 있다. 미사일은 어떠한 악천후에도 발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우주 로켓은 무거운 인공위성을 발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강풍은 로켓에 있어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다. 구름이나 안개는 로켓을 발사할 때 비행

상태를 관찰할 시에 장애가 된다. 일기 상황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

인이다.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는 번개이다. 번개가 있으면 로켓만이 아니라 레이더 장

치 등 지상설비 모두가 번개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므로 2차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을 끄거나 피난시켜야한다. 번개에 맞아 아틀라스 로켓이 추락한 예도 있다. 온도는 챌

린저호 사고 때 고체로켓의 기밀실이 이상저온에서 단단해진 것도 사고원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발사에도 최적온도가 있다. 다음은 각 국의 발사장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본다.

① 미국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발사장은 케네디 우주센터이다. 북위 28.5도에 위치하여 적도로부

터 북으로 멀리 떨어져있어 적도에 비해 정지위성 발사 능력이 10%정도 떨어진다. 케

네디 기지는 플로리다반도의 동쪽 대서양에 접하고 있고, 원래는 피서지였다. 내륙의 뉴

멕시코주에 화이트샌즈라는 군 발사장이 있었는데 이 발사장에서 발사된 로켓에 이상이

발생하여 멕시코 가까이 까지 날아간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플로리

다반도에 발사장을 만든 것이 케네디 기지의 시초이다. 공군과 NA SA가 인접해서 발사

장을 갖고 있고, 400평방미터의 넓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곳은 우리의 태풍과 같은

허리케인이 있고 의외로 영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발사장은

반덴버그이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의 태평양에 접해있고, 원래 군 발사장이다. 케네디

기지에서는 남과 북으로 발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덴버그기지에서는 극궤도의 위성

을 발사한다.

② 유럽: 남미의 크루기지

크루기지는 유럽이 공동개발한 로켓의 발사장으로 유럽의 섬이다. 남미 기니아는 북위

5도와 거의 적도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자전 속도를 다 이용할 수 있어 케네디나 타네가

시마 보다도 10% 정도 더 무거운 정지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이는 위성의 연료로

10% 중량을 배정하면 위성의 수명은 더욱 길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적도 가까이에

있으면 정지위성 발사 후 궤도를 크게 틀 필요가 없다. 단 미국의 우주정거장을 향해



크루기지로부터 로켓을 발사하면 이번에는 궤도의 경사각을 30도 정도 방향을 바꾸어야

하므로 상호통행을 하는데는 다소 불편한 점도 있다.

크루기지는 원래 프랑스령 기니아의 식민지로서 19세기에는 죄수를 보내는 장소였다.

제1차대전 후에는 수용소가 되었을 정도로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인구도 적은 지

역이다. 넓이는 900평방미터로 일본의 타네가시마의 10배이다. 기후는 우리나라의 여름

과 같은 상태이고 비는 많지만 바람이 약하다는 이점이 있다. 주위는 정글이다. 이 기지

는 유럽 공유의 발사장이고 민간의 아리안스페이스사가 일부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③. 중국

중국에는 3곳의 발사장이 있다. 주천(酒泉)은 중국 최초의 로켓 발사장으로 북위 40도

에 위치하고 있는 고비사막의 가운데 있고 주변에는 소수의 유목민이 살고 있다. 이곳

은 위도가 높고 사막에 있어 고온, 저온의 온도조건이 심각하여 정지위성 발사에는 불

리하여 새로운 발사장을 건설하였다. 서창(西昌)기지는 문화대혁명 후 1984년에 완성된

새로운 발사장으로 케네디 우주센터와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다. 사천성의 산속으로

팬더고향이 가까이에 있고,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어 주변에 집락이 있어 주민을 피난

시킨 후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지세가 험한 해발 1,600m의 산에 위치하여 습도가 높고

구름이 많은 장소이다. 최근에 산서성의 수도 가까이에 극궤도 위성발사용 발사기기 태

원(太原)기지가 공표되었다. 1960년대부터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공식적인 정보공개는 없

다.

④ 러시아

구 소련에도 몇 개의 발사장이 있지만 최대의 발사장은 바이코루이다. 바이코루기지는

북위 46도에 있어 정지위성의 발사에는 적합하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구 소련은 정지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위성, 유인우주비행, 우주정거장 활동 등의 실적으로

부터 바이코루기지가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주변의 츄라탐역을 통해 모

든 기자개가 수송되고 있고, 우주비행사가 살고 우주연구개발기관도 있는 레닌스크는

10만 명의 도시이다.

⑤. 일본

LS - A 로켓1호기 및 SA로켓 1∼3호기의 발사시험이 방위청의 신도(新島)시험장에서

1963년 8월 10일 과학기술청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후 3년간 동 시험장에

서 과학기술청추진본부에 의해 발사된 로켓은 18기에 이른다. 그러나 추진본부로서는

미래의 인공위성의 발사를 고려하여 로켓의 발사장의 형태, 조건, 장소 등을 모색하였

다. 우연히 1966년 일부 실험시설을 방위청의 양해를 얻어 신도시험장으로 반입하려 하

였으나 외부사정으로 가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추진본부는 급거 과학기술청과



논의하여 새로운 발사장을 찾게 되었다. 북해도의 금상(襟裳)지구, 下北半島, 八丈島, 이

바라끼현 록도탄(鹿島灘), 鹿兒島현의 大隅半島 및 種子島(타네가시마)가 후보로 거론되

어 종자도가 후보가 된 후 1966년 4월 조사단이 파견되어 종자도의 6지점을 조사하였

다. 결국 국유지가 많고 비교적 민가가 적은 남쪽의 현재 위치가 선정되었다. 5월에 우

에하라장관이 섬을 방문하였고, 그 후 각료회의에서 경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트루먼대

통령이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 건설 결정을 한 1949년으로부터 17년 후의 일이다.

종자도는 남북 57Km , 동서 12km의 길쭉한 평범한 섬이고 인구는 약 40,000명이었다.

결정된 그 해 국유림의 소관을 바꾸고 지역의 유림을 기증 받아 로켓발사 관제동 등이

년내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때부터 어업조합에 대한 보상문제가 커다란 벽이 되어 앞

길을 가로막았다. 결국 동경대학의 우찌노우라(內之浦) 발사장(1963년 12월 개설)의 보

상문제도 포함하여 해결에 2년이 소요되었다. 그 후 1967년에는 리허설이 중지되는 경

우도 발생하였지만 관계자들의 지대한 노력으로 결국 1968년 8월 총리관저에서 조인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어업자측은 발사에 협력하고 정부는 성의를 갖고 대책사업을

한다 라는 취지였다. 그 결과 1년 4개월간 발사 중단이 있었고, 1968년 9월 17일 종자도

에서 최초의 로켓이 발사되었다. 어업조합과의 약속의 골자는

ㆍ발사 시기는 1, 2월, 8,9월 각 45일 이내로 한다.

ㆍ어업자가 발사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어업대책사업을 국가가 시행한다.

ㆍ매년 발사계획과 대책사업에 대해서 국가는 각 어업단체와 사전협의를 한다.

종자도 발사장은 먼저 소형 로켓 발사대로서 竹崎지구부터 정비하고 다음으로 大崎지구

(H - 1발사대), 吉信지구(H - 2발사대)로 확충되었고, 로켓 컨트롤센터, 추적관제동, 위성정

비동 등 발사에 필요한 설비 일체를 갖춘 거대한 우주센터로 발돋음하였다.

하나는 종자도(種子島)로 우주개발사업단의 N로켓, H로켓 등의 발사를 하고 있다. 종

자도는 북위 30도 30분으로 케네디기지보다 약간 위에 있다.

⑥ 이탈리아의 해상기지

이탈리아는 독자의 로켓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저비용 로켓인 스카우트를 사용하

여 과학위성 등을 가끔 발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으므로 발사장 설치는 인접국가들과의 관계 상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해

안에 해상발사기지를 만들었다. 산마르코 해상발사기지이다. 물론 안전 상 매우 좋은 곳

이고 무엇보다도 적도에 가까운 남위 3도에 위치하고 있다. 해상기지는 여러 나라에서

고려를 했지만 이탈리아는 1960년대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우주공항(spaceport )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발사장을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로켓발사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체제로



전환을 하고자 하고 있다.

나. 이동식(해상, 하늘) 발사장

① 해상의 발사기지: Sea Laun ch Co.

1993년에 바다의 플랫폼에서 상용위성 발사를 하는 개념이 연구되어 1995년 봄에 Sea

Laun ch CO.(SLC)가 결성되었다. 지상발사시의 위험도를 회피하고 적도지역에서의 발사

로 발사비용과 위성의 수명 연장을 꾀하고자 함이었다. 이 사업에는 미국의 Boin g

Com m ercial Space Company , RSC En ergia , KB Yu zhnoy e/ PO Yuzhm ash ,

An glo- Norw egian Kv aern er Gropup이 참가하고 있다. 보잉은 페이로드 페어링과 우주

선 통합과 임무 운영, En ergia는 Block DM - SL상단, 발사체 통합과 임무운영, KB는 2

개의 Zenit - 3SL1단을 제공하고, 발사체 통합과 임무운영, An glo는 발사 플랫폼 오디세

이(Ody ssey )와 조립 및 통제선 Sea Laun ch Com m an der를 담당하고 있다. 참여 회사별

지분은 보잉(40% ), 러시아(25% ), 노르웨이(20% ), 우크라이나(15% )이다.

발사체는 Zenit로 2단과 2단은 Zenit - 3SL, 3단은 En ergia - produced Block DM - SL로 구

성된다. 길이는 209피트, 지름은 14피트이고 모든 단에는 케로세인/ 액체산소연료가 사용

된다. 지구전이궤도까지의 발사 중량은 2000년에 5,250k g , 2002년에 5,700kg이다.

선박제조 기술이 뛰어난 노르웨이 기업이 발사 플랫폼과 조립과 통제선을 설계 및 제작

하였다. 최초의 위성발사는 1999년 3월에 실증용 페이로드를 발사하였고, 상업용 발사는

1999년 10월 DirecT V 1- R이었다.



② P eg asu s

인공위성은 점점 대형화되고, 고급화되어 가격도 매우 비싸지고 있다. 10여 년 전부

터 가벼운 위성(light satellite )이라 부르는 소형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이 많이 나오기 시

작하였다. 이 경우 궤도의 고도도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방성은 긴급용의 군

사위성으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또한 미소중력 환경의 실험을 하는 소형

위성도 생각하였다. 대형정지위성을 대신하여 소형의 통신위성을 많이 발사하여 네트워

크로 엮는 것도 비즈니스로 고려되었었다. 소형위성은 대개 수백 Kg이하이므로 이와

같은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좋아 벤처기업에서도 발사의 가능성

이 나올 수 있게 되었었다. 대형로켓에 의한 우주개발활동은 매우 위험이 크고, 선진국

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벤처기업이 나오고 잇지만 대형위성

등은 NA SA에 맡겨두고 비교적 소규모의 위성 발사 비즈니스에 벤처기업이 참여할 여

지가 있었다.

1982년에 설립된 Orbital Science Corporat ion사는 1987년 소형로켓 페가서스를 발사한

다고 발표하였다. 1960년대에 로켓 비행실험기 X15를 날개 밑에 매어 달고 날았던 비행

모체인 NA SA의 B52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형로켓을 고공에서 발사한다는 계획

이었다. 1990년 고도 12Km를 날던 B52에서 발사된 3단식 고체로켓 페가서스는 국방성

의 데이터 중계위성을 위성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고공에서 발사함으로서 공기저

항이 적어 속도도 나와 로켓에서 필요한 속도는 10- 15% 줄일 수 있다. 그 만큼 인공위

성 발사가 싸지게 된다. 페가서스는 지름 1.3m , 길이 15m , 항공기에서 투하될 때 중량

은 약 9톤이다. 후미에 삼각날개가 붙어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이다.

페가서스는 표준형과 XL이 있고 1,015lb 위성을 저궤도로 올릴 수 있다, 항공기는

L - 1011 수송기를 사용한다. 과거에 페가서스는 주로 국방성을 위한 소형 공학실험위성

(engin eering t est satellites )와 미국과 국제 고객을 위한 과학위성을 발사하였고, 발사당

12백만불에서 14백만 달러였다. 페가서스는 1990년부터 19회의 발사를 하였고 8회가 표

준형, 11회가 현재의 페가서스 XL이다. 이중에서 6개 위성은 상용이고 나머지는 비상용

이다. 페가서스는 1997년에 최대 발사율 5회의 기록을 세웠다.



4. 맺음말

발사장의 건설에는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관리도 국제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

준비단계에서의 다방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발사장이 건설된다면 상업

적인 이득보다는 국내의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기여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동북아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 함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력, 국방력, 과학기술력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우

주개발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므로 개발비용이 증대하

고, 유인비행으로 가면 무인에 비해 10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

가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그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보유한 시스템과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국내에 발사장이 건설되면 발사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발사장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 개발한

KSR - 1로켓을 이용한 한반도 상공의 관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초창기에 200여기의 사운딩 로켓을 발사하여 일본 상공의 대기나 기상 등의 관측

을 하였다.

발사장이 완성되어 발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사에 따른 법령의 제정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로켓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타국의 공간을 지나가기도 하므로 도중에 문제가 발

생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작년 일본의 H 2로켓의 경

우 궤도이탈에 따라 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폭발시켜버렸듯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내국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발사장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사체의 개발과 발사 횟수이다. 그리고 발사체의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t roubles )들을 어떻게 확인 및 해결하고, 그 결과를

참여하는 개발주체들간에 공유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 발사체의 실패는 서브시스템의

고장 보다는 부품에 의한 실패이다. 따라서 부품의 조달방법 및 품질인증 방법 등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시스템 통합자와 부분통합자들간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발사체가 개발되어 실용적인 목적의 신뢰도를 달성할 때까지 3- 5회의

발사가 필요하다.

끝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준비는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

의 잇달은 로켓발사 실패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초기술이나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로켓을 개발하다보니 로켓발사 비용이 기

존의 동급 외국 로켓보다 2배 이상 비싸진다는 점이다. 이에 일본의 총무청에서는 로켓

사업의 철폐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감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품질인증시스템의

철저한 구축과 기업과 정부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의 요구이다. 참여기업은 정부연구

기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므로 수동적이 되어 참여로 인한 인센티브와 동기부여가 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다음에 개량이나 새로운 설계 개념의 도입 시에 앞의 설계자의 지식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로켓 제작에는 첨단제조기술과 전통적인 수

작업 기술이 병존한다. 로켓의 선단부분은 NC (수치제어)장치로는 제적이 어려워 수작업

으로 제작이 된다. 따라서 고급기능인력의 양성과 확보도 중요하다.

세계에서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러시아, 독일, 미국, 중국, 일본)들은 발사체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Kon st anyin T siolk ov ski, Robert Goddard, Herm ann

Oberth , W ernh er v on Braun ,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사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리더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을 보더라도 게이까와라는 동경대학교 교수에

의해 오늘날의 일본의 로켓이 탄생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앞으로 이끌어

줄 지도자급의 엔지니어가 부재한 상태이다. 끝으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로켓 비밀기지

의 최적지를 찾아 발이 닳도록 국내를 돌아다닌 폰 브라운 박사는 로켓연구는 걷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 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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